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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화 시대의 급진전은 국가 경제활동에 있어 

통신망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증대되고 통신 기능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나 이에 반하여 통신망 장애와 같

은 통신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재난통신에 대한 인식은 급속도

로 증대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 재난 및 긴급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재난통신 

활동을 수행하고, 국가간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비상통신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국가 주

요 통신 시스템과 같은 독립적인 운용 주체를 두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대

구 지하철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재난에 대비

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적으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을 운영하고 행자부 산

하의 소방 및 재난방재 업무를 소방 방재청으로 격

상하여 별도 기구로 운영하는 등 재난에 대한 인식

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의 국가비상통신 활동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국내 국가비상통신 체계의 정립 및 

재난 등의 국가 비상사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비

상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기능 확보에 활용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비상통신 현황  

1. 국가안전비상대비통신  

미국의 국가안전비상대비통신(National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시스템은 1961년 

쿠바 미사일 위기시 미국, 소련, NATO 및 기타 외

국 원수들간의 통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위기를 보

다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한 문제가 발생하였

다. 쿠바사태 이후 케네디대통령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가 재난 시에도 정부 고유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

을 구축할 것을 명령하고 재난 및 비상대비 통신 전

담기구로서 ‘국가통신시스템(National Communi-

cations System: NCS)’ 을 설립하였다[1].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전기통신

방안, 특히 비상시 연방정부의 전기통신시스템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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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역할 및 범위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 재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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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의 재난통신 활동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국내 재난통신 체계의 정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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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관리 방안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

통신자문위원회, 국가통신시스템 등이 중심이 되어 

국가안전보장 전기통신정책을 수립 운용하고 있으

며, 기본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의 전기

통신시스템은 정부의 보유시설,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용선 임대 또는 공중통신망을 이용하여 구축한 경

우 모두가 국가의 안전보장 정책의 기본적인 요소이

며, 연방정부의 전기통신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민간 

통신사업자의 존립 유지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한

다. 또한, 긴급사태시 연방정부의 통신시스템에 대

한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연방정부의 통신시스

템에 대한 계획 및 관리지침과 연방정부의 통신시스

템에 대한 통일성 확보의 핵심이 되는 국가통신시스

템 운영 및 관리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명령 

12472 ‘국가 안전 및 재난대비 통신망 기능’[2]에서
는 상기와 같은 방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보좌관들의 임무를 전시와 비전시로 구분하

여 활용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 전기통신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방정부기관의 전기

통신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

기통신 사업자와의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있으며, 

전기통신분야의 경쟁 원리에 따라 연방정부의 전기

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복수사업자가 되

면서 연방정부의 전기통신시스템의 통일적인 운영

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기관과 사업자들과의 연락 

및 조정을 보다 긴밀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현재 사업자들과의 조정을 목적으로 국가안전보

장통신자문위원회, 국가통신조정센터(National Co-

ordinating Center: NCC), NIAC 등이 설치되어 운

영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및 비상대비 프로그램은 임

무나 기능의 중요도와 파급효과에 따라 다섯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3]. 

첫째, 국가 안전에서의 리더십 부문으로, 핵 위협

이나 공격이 발생하였을 시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범주로서, 다른 국가안전보장 및 

비상대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한 회선이나 통

제 서비스, 정부와 국가 안전을 위한 리더십의 지속

에 필수적인 대통령 지원 기능, 국가 보존을 위하여 국

방 지휘 및 통제를 지원하는 국가지휘기구(National 

Command Authority) 관련 기능,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공격에 대한 경고 관련 정보 기능 및 

범죄자의 체포나 적대 국가의 세력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외교 협상 지원 기능 등을 포함한다.  

둘째, 국가안보사태 및 공습에 대한 경고와 관련

된 범주이다. 위기 상황 전후를 막론하고 최적의 방

위, 외교 혹은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서 국가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험이나 위

기까지 포함하여 위협에 대한 평가 및 공격에 대한 

경고 기능, 외교 기능, 정보의 수집, 처리 및 배포 기

능, 군사력에 대한 지휘 및 통제 기능, 군 이동 기능, 

위기상황 시 연방정부의 유지 기능, 국가 비상사태 

시 연방정부를 지원하는 주 및 지방정부의 유지 기

능, 위기 상황 종료 시 주요 국가 기능의 복구와 관

련된 기능 및 국가적인 우주 계획 추진과 관련된

(national space operation) 기능 등이다. 

셋째, 공중보건, 안전 및 법 질서의 유지와 관련

된 부문이다. 여기에는 공습경보를 제외한 대국민 

경고, 법 집행,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지, 병원 및 

의료 물자 분배, 주요 병참 기능 및 국가 공익 필수 

서비스 제공, 민간 항공 통제, 민간에 대한 군사 지

원 기능, 주요 민간 시설에 대한 방위 및 보호, 일기

예보 서비스 제공과 국가안전보장 및 비상대비 기능 

제공에 필요한 수송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공중 후생 및 국가경제의 유지로서, 식량 

및 기타 필수물자의 제공, 국가 금융 시스템 유지, 

물가, 임금, 지대 안정화 유지, 전략 물자 및 에너지 

공급의 생산 및 분배 통제, 환경 위험이나 손실에 대

한 예방 및 통제, 국가안전보장 및 비상대비 제공에 

필요한 수송 기능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재난 복구와 관련된 부문으로, 의료 시설에 

수용중인 환자, 장비, 인력과 같은 의료 자원의 관리 

및 대피소 구축 및 저장, 상세 피해 분석 및 평가 등과 

같은 조정 관련 활동 및 기능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국가통신시스템  

국가통신시스템(NCS)은 국가 재난 및 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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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방성의 외교 및 정보활동을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한 단일의 통합된 국가통신시스템으로, 연방

정부 통신망의 상호접속 및 운용성과 생존성 확보를 

위하여 연방정부 기관들이 보유한 통신시설의 연결, 

개선 및 확장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국가통

신시스템 기능을 국가 안전 및 비상 대비까지 확장

하는 “행정명령 12472 국가 안전 및 재난대비 통신 
망 기능”[2]을 확장 수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6개 

기관인 국무성, 재무성, 국방성, 법무성, 내무성, 

CIA에서 시작하여 멤버를 22개 기관으로 확장 운용

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멤버 기관장으로 COP 

(Committee of Principals)를 구성하고, 국가안전 

및 비상대비에 대하여 자문과 권고를 수행하며, 효

율적인 통신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및 실천을 수행한다. 또한 

기술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계획, 절차, 전략

적 구조의 개발 및 구현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기종 

단말 간의 서비스 상호 운용 개선을 위한 표준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 단절 없는 서비스 및 서비스 자동

화를 통한 네트워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4]. 

22개 조직으로는 국무성, 재무성, 국방성, 법무

성, 내무성, 농림성, 상무성, 보건성, 운수성, 에너지

성, 보훈성, CIA, FEMA, The Joint Staff, GSA, 

NASA, NRC, NTIA, USPS, FRB, FCC로 구성되

며, 국가 안전 및 비상대비에 관한 기획 및 조정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연방정부기관에서는 자가통

신망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고, 타 연방 정부기관

에서는 통신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거나, 통신

사업자의 시설을 임차하여 활용 및 운용하고 있다. 

국가통신시스템(NCS)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서

비스로는 정부비상통신서비스(Government Emer-

gency Telecommunications Service: GETS), 정부

공유자원 프로그램(SHAred RESources: SHARES), 

ACN, 우선접속서비스(PAS), ENS, TESP, CRIS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5]. 

정부비상통신서비스(GETS)는 국가안전보장 및 

비상대비 관계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주어진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통신서비스로서, 대통령지도통신, 비상시 정부운용

의 지속성 확보, 외교 및 국방목적의 국제전화, 특수

기관의 필수적인 비상사태 수행 기능 및 방송시스템

과의 연동, 각 주의 비상운용센터 지원기능, 재해에

의 신속한 대응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다. 

SHARES는 정부 자원공유 프로그램으로 통신시

스템이 파괴되었거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안전

보장 및 비상대비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을 경우 

HF(High Frequency) 무선 자원을 이용하여 기관

간 비상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현

재 1,073개의 HF 무선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5

개 연방기관, 주정부, 민간기업이 참가하고 있고, 무

선국들은 각 주와 16개 해외지점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SHARES 프로그램은 국가통신조정센터가 운

용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SHARES HF 상호운용성 워킹 그룹

을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통신시스템(NCS)은 별도의 망으로 CAN 

(Alerting and Coordination Network)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안전보장 및 비상대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비상 운용센

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 EOC)와 네트

워크 운용센터(Network Operations Center: NOC)

간의 안정적인 비상음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 

ACN은 통신망의 복구를 위한 기관간 업무 조정

과 통신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의 전송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상용 네트워크 장애 발생시 산업체와

의 통신과 역할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공중망이 혼

잡 상태이거나 네트워크 성능이 현저히 저하시, 혹

은 공중망이 운용 불능 상태 등일 때 사고보고를 위

한 용도로 활용되는 등 평상시 또는 비상시 국가통신

조정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24시간 상시 운용된다.  

우선접속서비스(Priority Access Service: PAS)

는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 비상사

태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 및 비상대비 관련 긴급비

상통신을 우선적으로 공중무선망에 접속하여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하다.  

ENS(Emergency Notification Service)는 전화, 

SMS(Short Message Service), 페이저, 이메일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주요 정부 인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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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알려주는 상시(24×7) 서비스로서, 비상 상

황시 발령권자로부터 발령이 내려진 시간에서 수 분 

내에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상황 

전파를 시작하며, 수신자가 비상 발령을 수신하였음

을 확인하거나, 혹은 사전에 정의된 시도 횟수까지 

통보하게 된다.  

TESP(Telecommunications Electric Service 

Priority) 프로그램은 미국의 Energy 부서와 OMNCS

가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로서, 중요 통신설비와 

정부기관, 그리고 이들 운용을 지원하는 전력 자원

을 식별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전력손실 발생시 

신속한 방법으로 전력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게 한

다. TESP는 주요 통신 설비를 포함하는 전력비상복

구우선순위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NS/EP 목적 달

성을 보다 강화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주정

부, 전력회사,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

으로 하고 있다. 

CRIS(Communications Resource Information 

Sharing)는 국가안전 및 비상대비를 위하여 연방정

부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한 통신설비, 서비스 및 기

능에 관한 디렉토리로서 국가통신시스템 멤버기관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 연방정부 기관들은 각 기관마

다 통신설비, 서비스, 통신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으

며, 이러한 자원들은 국가비상 시에 타 기관이 이용

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명령12472-Assignment of 

National Securi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Telecommunications Functions에 의거 CRIS를 

1996년 2월부터 시작하였다. 2003년 12월 현재 

26개의 연방정부기관 및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으

며, CRIS에의 참여는 각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

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통신시스템은 CRIS의 체계

적 관리를 위하여 NS/EPC 산하에 NCS CRIS 워킹 

그룹을 상설 기구로 운용하고 있다. 

3. 연방비상사무국 

연방비상사무국(Federal Emergency Manage-

ment Association: FEMA)은 테러리즘과 같은 국

가 비상 및 국가적 재난사태와 같은 위험요소를 감

소시키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워싱

턴 D.C에 위치한 2,500명의 직원과 전국적으로 비

상재난구조요원으로 4,00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연방비상사무국(FEMA)의 미션은 생명과 재산의 손

실을 감소시키고 국가적 주요 인프라를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 긴급상황과 재난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

하며, 기관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복구활동과 진원

지에서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7]. 

연방비상사무국(FEMA)의 수행 업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재난의 범위 및 재난지역에 실질적

인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연속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적 홍수 대비와 보험 프

로그램 관리, 소방관에 대한 훈련 및 관리, 긴급 대비 

훈련 지원, 긴급 구제 계획에 관한 보조금 지원, 교육 

및 홍보와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연방비상사무국(FEMA)은 U.S. 내에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아니며, 재난이 

국가적인 자원을 침범하고 국가 정부의 요청이 필요

한 경우에만 반응을 하게 된다. 연방 재난 선포는 대

통령에 의해 이루어지며, 연방 정부는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을 허용하고, 의회에 의해 설립된 특별 기

금으로 재난에 대한 보조가 수행된다.  

재난 보조 프로그램(disaster aid program)은 크

게 개인적인 보조활동으로, 연방 재난 선포 지역에

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렌탈 보조, 임시 가옥 

건립, 부서진 자택의 복구 및 법적 도움과 재난과 관

련된 실업 보조 및 U.S. Small Business Admini-

stration 재난 기금 보조활동 수행하며, 공적인 보조

활동으로 비영리 조직 및 정부나 지역의 인프라 또

는 재난에 의해 파괴된 공공 시설의 보조활동 및 학

교, 공공 건물, 다리 등의 파괴의 지원 활동을 수행

한다.   

미국 화제관리국(U.S. Fire Administration)에서

는 미국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화재 

사망률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기 위해 설립되어 

FEMA의 일부분으로서, 화재나 긴급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경제적인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며 기타 여러 연방 기관과 함께 긴급 서비

스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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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에서 재난 선언 과정(federal disaster dec-

laration process)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

된다.  
 
� 재난 사건 발발 및 지역 및 주의 재난평가 

� 정부는 재난의 경과 파악 및 연방보조결정 

�  FEMA 사무국에 평가를 위한 참석 요청 

�  FEMA와 PDA() 합동 수행 

� 정부의 FEMA를 통해 연방 재난 선언 요청 

� 요청 확인 및 FEMA 총 사무국에 재난 선언 권

고 송신  

�  FEMA 대응과 복구팀은 정보 확인 후 요청 거

부 및 승인 판단 

�  FEMA 기관장은 대통령의 승인 및 거부에 대한 

추천을 행사  

� 대통령의 연방 재난 선언에 대한 마지막 결정 

수행 
 
연방비상 사무국에서는 통신용 주파수 대역으로 

144~148MHz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420~450 

MHz을 이동 위성망 서비스를 위한 대역으로 활용

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긴급 구제 관리와 관

련된 오디오 파일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이

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태로 활용하고 있다. 

4. 망 신뢰 및 상호운용의회  

망 신뢰 및 상호운용의회(Network Reliability 

and Interoperability Council: NRIC)는 1992년에 

유선망의 지역교환기, 장거리교환기 등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사고를 계기로 FCC(Federal Com-

munications Commission)에서 NRC(Network 

Reliability Council)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족하였으

며, 구성은 망 사업자, 장비제조업자, 규제기관, 소

비자 대표로 이루어져 있다[8]. NRIC는 공중망에서

의 최적의 신뢰성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연구결

과를 FCC 및 산업계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수행 활동은 연구기간별 차트를 구성하여, 

위원회 및 FCC 요구에 따라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필요시 핵심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FCC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현재까지 6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하였으며, 세부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차 소위원회(1992.1.~1994.): PSTN 서비스 

장애 원인 및 해결방안 연구 

� 2차 소위원회(1994.~1996.2.): 망 신뢰성능 및 

비상시 필수통신에 대한 연구 및 비상 통신 서

비스로서 Telecommuting 제안 

� 3차 소위원회(1996.4.~1997.7.): NRIC로 개칭

하였으며, 1996 Telecommunications Act256

에 대한 FCC 자문 수행  

� 4차 소위원회(1998.7.30.~1999.): Y2K 문제를 

주요 이슈로 연구 

� 5차 소위원회(2000.3.~2002.1.6.): 멀티기술의 

상호운용성 연구  

� 6차 소위원회(2002.1.~2004.1.6.): 그룹을 4개

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활동 수행  

Focus Group 1: Homeland Security  

Focus Group 2: Network Reliability 

Focus Group 3: Network Interoperability 

Focus Group 4: Broadband Deployment  

5. 공공안전 무선망  

공공안전 무선망(Public Safety Wireless Net-

work: PSWN)은 각 공공안전 기관의 제공 시스템

과 상호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로 연방, 

주, 지역적인 현안 문제 별로 PSWN을 활용한 다양

한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9]. 

도시, 지방, 해상 등의 다양한 환경요인을 고려하

지 않고 일정한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

절하기 때문에, 지역 및 환경 특성에 적절한 기술을 

채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도시지역은 800MHz 

대역의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공공안전 부문의 무선망 활용에 대한 발전과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28: 공공안전 부문의 무선망 사용 시작  

� 1989: APCO Project 25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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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공공 안전 시스템에 활용될 새로운 디지

털 기술 개발  

� 1993: 디지털 트렁킹 800MHz 무선통신 전송 

실시  

� 1994: LMR 시스템을 위한 TETRA 표준 정비

(북미 제외) 

� 1996: 공공안전 무선 상호운용능력을 위한 PSWN 

프로그램 수립 

� 1997: Improved multiband excitation(IMBE) 

vocoder 선택. APCO 25 표준과 선택된 기술

의 연속적 활용  

� 1999: 공공 안전 에이전시 간의 상호 서비스를 

위한 VoIP 무선 네트워크 구성 계획 수립  

� 2001: 미시간 주를 기준으로 다양한 공공안전 

에이전시에 모든 디지털 트렁킹 시스템을 전개

하는 3번째 단계 완료  
 
공공안전 부문에 있어서 텍사스 주를 대상으로 

2001년 6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역 기준은 

Low Band VHF(25~50MHz), High Band VHF 

(138~144/148~174/220~222MHz), UHF(406.1~ 

420/450~470/470~512MHz), 800MHz(806~824/ 

851~869MHz), 700MHz(764~776/794~806MHz)

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공공안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주파수 대역은 821~824MHz와 866~869MHz 

같이 800MHz 대역을 활용 사용중에 있다. PSWN은 

(그림 1)과 같이 주, 연방 단위로 구분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MESA  

MESA(Mobility for Emergency and Safety 

Applications)는 공공안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무선 

광대역 장비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데 동의한 ETSI

와 TIA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서, 

초기에는 PSPP(Public Safety Partnership Pro-

ject)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PPA(Public Safety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한 표준 개발 조직 

간의 상호협력 활동으로 시작하였다[10]. 

MESA는 2000년 5월 워싱턴 DC에서 ETSI와 

TIA는 포럼을 통해 MESA 활동에 공헌할 수 있도

록 동의함으로써 법적인 수행 프레임워크를 구성하

였으며, 공공 안전 파트너 프로젝트(PSPP)로서 인

정하게 되었고, 2001년 1월에 아리조나에서 MESA 

프로젝트를 위한 파트너십에 동의하게 되었다.  

MESA 프로젝트는 국제 공공 안전 공동체, 장비 

사용자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 안전과 관련된 

통신시장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상호간 응용 

스펙 및 서비스를 원활히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활

동을 수행하게 하며, 재난과 테러가 발생되어진 지

역에 대한 상호간의 효율적인 운용성을 보장하는 국

가망의 통합운용과 안전유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MESA는 (그림 2)와 같이 MESA 위원회를 구성하

고 있으며, 기술지원그룹으로 MESA 무선 접속, 백

본망, 단말그룹,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4개 그

룹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MESA는 공공보호 및 재난구제활동(Public Pro-

tection & Disaster Relief: PPDR)과 평화유지활동 

등의 시장을 대상으로 사용자 및 이용 조직의 국제 
  

(그림 1) PSWN의 지역별(주) 분류 

 
NESA Organizational Partners 

TIA-ESTI 

MESA Steering Committee 

MESA TSG RA 
Technical Specifications Group 
Radio Access 

MESA TSG CN 
Technical Specifications Group 
Core Networks 

MESA TSG T 
Technical Specifications Group 

Terminals 

MESA SSG RA 
Service Specifications Group 
Service & Applications 

(그림 2) MESA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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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생산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요 관심 분야

로는 무선 대역의 응용기술을 통한 원격 환자 모니

터링, 이동 로봇의 활동, 원격 위성 대역의 활용 등

을 주요 분야로 하고 있다. MESA 프로젝트의 공공 

안전 및 긴급대처와 함께 수행되어지는 세부활동은 

다음과 같다.  
 
� Law enforcement/Fire fighting 

� Homeland security 

� Emergency management 

� National and international crime and terror 

investigations 

� Emergency and medical services 

� Peace-keeping forces 

� Airport or facility security and special sur-

veillance 

� Sensing and robotics 
 

MESA 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요구 사항

(Statement of Requirements: SoR)은 Mobile 

Layer 1(PHY)에서 2Mbps 이상 지원해야 하며, 

MESA 코어 망에는 IPv4, IPv6의 활용과 ATM 포

터 액세스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무선 인프라 노드

의 치유를 위한 이동링크 개체(mobile link entity)

와 ad-hoc 네트워크의 능력이 요구된다. MESA 프

로젝트와 관련된 유과 조직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

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ational 

Communications System, Public Safety Wire-

less Network(PSWN), FBI, APCO(Association 

of Public-Safety Communications Officials), 

American Red Cross, United Nations Humani-

tarian Relief Section, Project 25-Project 34 and 

ETSI TETRA 등의 조직과 긴밀한 활동을 수행한다.  

7. SAFECOM 

공공안전 기관에 무선통신분야의 활용이 증가됨

에 따라 상호 운용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었

다. SAFECOM(Public Safety Wireless Commu-

nications)은 공공안전 분야의 우선순위를 위한 무

선의 상호 운용성 부분을 중심으로 수행된 프로젝로

서, 무선 통신망의 효과적인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지역, 주, 연방 공공 안전기관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내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SAFECOM

은 공공 안전과 관련된 통신활동과의 즉각적인 협력

을 통한 생명구조 활동 및 국가적 긴급상황과 정부

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신자원의 표준 할당

을 통한 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11]. 

SAFECOM의 수행과제는 크게 단기 수행과제와 

장기 수행과제로 구분되어 있다. 단기 수행과제는 공

공안전 통신과 상호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

요한 표준 개발활동 및 기관간 상호협력 지침 통합 

수립 그리고 기존의 기술 및 통합에 대한 연구, 개발, 

테스트 및 평가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장기 수행과제

는 정책적 권고안을 수립하고, 기능 개발 및 타 기관

과의 자금의 상호 협력적인 보조와 국가적 훈련 및 

기술 보조 프로그램의 개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SAFECOM 프로젝트 파트너는 공공 안전 분야

의 대응 또는 긴급상황에 따른 타 연방지역의 요원

들과 통신이 가능해야 하고, 상호 운용 능력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 부처간 통합 및 빠른 대응과 

협력을 통한 구조활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파트너로

서 DOJ, DOD, FEMA, USCG, USDA, DOI, Na-

tional Guard, NTIA가 포함된다. SAFECOM 프로

젝트에서 상호 운용성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주요 5

가지 요소는 상호협력과 파트너십, 기금, 주파수대

역, 표준 및 기술, 보안이며, 주파수 대역은 FCC에

서 700MHz대 TV 방송용 24MHz 대역을 공공안전

용 주파수 대역으로 재할당하였으며, 광대역 데이터

와 동영상 전송을 위해서 4.9GHz대의 50MHz를 할

당하고 있다. 

Ⅲ. 호주 및 캐나다 비상통신 현황  

1.호주의 비상통신 현황  

호주의 비상통신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크게 유ㆍ무선통신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서 비상통신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ACA(Austr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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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Authority)와 주/지역의 재난 대

비 및 긴급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EMA (Emergency 

Management Australia)의 두 기관을 통해 수행되

고 있으며, NSW(New South Wales) 주 정부에서는 

GRN(Government Radio Network)과 같은 기관별 

자가망을 별도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12].  

EMA는 지역별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주정부에서는 재난과 긴급구

조 상황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능력 개발 및 물질적

인 보조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재정경제부 및 

Geoscience Australia and the Bureau of Mete-

orology와 같은 호주 정부 기관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13]. 

EMA의 정책방향은 연방정부, 주,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CCDTF(Com-

monwealth Counter Disaster Task Force)와 연

방 기관을 통해, 지역의 복구 지원활동과 교육, 훈

련, 연구, 정보 수집과 보급 활용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별도의 비상통신용 무선 대역을 지

정 운용하고 있는데, 450~470MHz 대역의 64개 

채널 블록을 국가 비상 긴급 서비스용으로 지정 운

용하고 있고, 2003년 3월에 연방정부 무선통신망용

으로 420~430MHz 대역이 추가 할당되어 활용하

고 있다. NSW 정부에서는 긴급 앰블런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동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성하였

으며, 빅토리아 및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는 

긴급 구제 활용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이동 네트워

크를 개발중에 있다. 또한, NSW 주정부용으로 

403~470MHz 대역의 APCOP25를 활용하여 별도

의 GRN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긴급통화서비스(emergency call service)로서

는 000번을 이동 통신용으로 활용하여 긴급서비스

를 하고 있으며, 잘못된 다이얼이나 고의적인 전화 

등의 전화 볼륨의 증가는 긴급한 수행 능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하여 non-genuine emer-

gency service calls를 식별하여 반응하는 CNR  

(Caller No Response)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이 서

비스는 BT의 metropolitan police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경찰 서비스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험서비

스를 실시하였다.  

2. 캐나다의  비상통신 현황  

캐나다에서는 공공 안전을 위한 연구, 계획, 훈

련, 개발조직으로 APCO(Association of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Official)가 설립되어져 활

동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주정부에서는 9.11 이

후 통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긴급 상황을 처

리할 수 있는 제2의 통신시스템 및 임시 계획을 수

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비상통신업무 수행은 주로 

Industry Canada를 통해 수행되며, 연방정부에게 

필수적인 통제관리 제공을 돕기 위해 국가적인 긴급

통신 수단인 MSAT(Mobile Satellite services)을 

통한 긴급통신망 관리방안을 채택 활용하고 있다

[14],[15]. 

MSAT는 긴급통신망으로 서류가방 크기의 Mit-

subishi ST-A 151 MSAT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는

데, net radio나 전화회선교환 방식을 통해 음성통

신이 이루어지며, MSAT 터미널을 이용하게 된다.  

음성통신은 MSAT 정지 위성을 통해 전송되는데 

통신 보장을 위해서 터미널의 안테나와 MSAT 위

성과의 일치가 요구되며, 터미널의 전화기(ST151)

를 이용하여 음성과 데이터를 다른 MSAT 터미널

이나 공중전화교환망으로 통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E-Com(Emergency Communications)은 캐나

다 British 남부를 위한 긴급통신센터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데, 캐나다 남부의 여러 주 지역을 총괄하

여 공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활동하기 위

한 수단으로 911 콜 센터와 무선 디스패치 시스템

을 통해서 긴급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역의 무선

시스템과 911 콜센터를 통해서 수신된 정보가 긴급 

디스패치를 통해 경찰, 소방, 앰블런스에 연락되는 

경로를 따라 서비스가 제공된다[16].  

캐나다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상통신용 서비스로

는 우선순위 호 접속 서비스(priority access dialing)

를 들 수 있는데, 스위치의 트래픽이 과부하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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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우선순위 통화가 가능하기 위해 전화 스위치

의 통화 부하를 자동적으로 제한하게 되며, 필수적

인 식별 전화번호의 다이얼링을 우선 허용하고, 호

의 연결 경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재경로를 설정

하게 된다. 심각한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장거리 네

트워크에 선택적인 블로킹을 하여 다수의 호 처리를 

우선 서비스하게 되는데, 이런 호 처리 관리는 몇 초 

또는 몇 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Ⅳ. 일본의 비상통신 현황  

일본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비상 재해시 정

보 수집 및 전달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그림 3)과 

같이 방재용 무선시스템을 구축하여 총무성 종합통

신기반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각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재해시 

통신의 확보를 위하여 전파법에 비상 시에 반드시 

통신을 확보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17]. 

1964년 6월 니이가타 지진, 1968년 5월 토카치 바

다 지진을 계기로, 소방청과 도도부현을 연결하는「소

방방재무선」및 도도부현과 시읍면을 연결하는「도

도부현 방재행정무선」을 구축하였으며, 1974년의 

미즈시마 임해 석유콤비나이트(Combinat)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소방, 경찰, 해상 보안청 등의 방재 

기관이 서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방재상호 

통신용 무선」을 구축하였다. 1988년부터 시읍면 

등과 생활 관련 기관과의 연락망의 확보가 가능

한「지역방재무선(MCA 방식 2)」을 구축 운용하

고 있으며, 1990년부터 위성을 이용한 「지역 위성

통신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어 무선통신망과 위

성통신망으로 체계적인 방재무선망을 구축 운용하

였다. 내각부를 중심으로 지정행정기관(중앙부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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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기관)과 지정공공기관(NTT, NHK, 전력 등 49

개 기관), 방재관계기관(도쿄재해의료센터 등 9개 

기관)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중앙방재무선망을 구축 

활용하고 있는데, 이 무선망은 고정통신계(54국), 

위성통신계(87국), 이동통신계(94국)로 구성되고, 

지진 등의 대형 재해로 공중통신 회선이 두절되어도 

교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내각부에서 관계 기관에 

대하여 일제 통보를 할 수 있으며, 방재관련 관계기

관 상호간에 전화, 팩스 통신이 가능하다. 고정 통신

계는 모든 지정행정기관, 동경소재 지정 공공기관 

등 54개 기관을 연결해서 전화와 팩시밀리 등의 통

신을 하는 중앙 방재무선망의 중심통신망이며, 위성

통신계는 통신위성(CS-3)을 이용하여 국토건설성

과 피해지간 임시 통신회선을 설치하여 피해지 상황

을 TV 화면 등으로 전송 가능하다. 일본의 소방 방

재무선망은 소방청과 도도부현 사이를 연결하는 무

선망으로 전화 및 팩시밀리에 의한 상호통신과 소방

청으로부터의 일제통보에 이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무선

망인 소방방재무선망은 평시나 재해시 사용하고 있

으며, 지진방재대책 강화지역에서는 소방 방재무선

망의 비상재해시 백업수단으로 통신위성(CS-3)을 

이용함으로써 중단없는 무선운영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V. 결 론  

본 고에서는 비상통신과 관련하여 해외 동향을 

살펴보았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비상에 대비한 통신 서비스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안전 비상대비통신을 구성하여 

서비스 관리주체로 NCS와 FEMA를 두어 공공안전 

무선망(PSWN)을 활용한 다양한 비상통신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간에서도 ETSI와 TIA의 

두 그룹 사이의 상호 협력을 통한 비상통신 기술표

준을 수립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별도의 무선통신용 무선 대역을 지정 

하여 운용하고, 긴급통화 서비스로 E-911 서비스

를 활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위성 단말을 활

용한 긴급통신서비스와 우선순위 호 접속서비스 등

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비상 재해시 

수집, 전달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방재용 무선시

스템을 구축하여 총무성 종합통신기반국에서 운영

하고 있으며, 재해시 통신의 확보를 위해 전파법에 

비상시 반드시 통신을 확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상기 살펴본 해외 재난통신 활동처럼 국내에서도 

국가적 재난통신 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며, 긴급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

의 체계적인 재난 관리 및 활동의 확산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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